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벼 재배시 경운 및 재배양식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

김숙진1*, 최종서1, 강신구1, 박정화1, 양운호1

1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재배환경과 

[서론]

농경지에서 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메탄과 아산화질소이다. 이중 메탄은 주로 담수상태로 벼가 재배되는 논에서 

발생되며 논에서 메탄(CH4) 배출량은 국내 총 메탄 배출량의 40%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. 본 연구는 담수상태로 

벼를 재배할 때 경운 및 재배양식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3년간 진행되었다. 

 

[재료 및 방법]

경운방법에 따라 경운, 무경운으로 처리하였으며 경운-이앙 처리구는 중모를 기계이앙 하였고 무논점파(경운-담수직파), 

경운-건답직파, 무경운-건답직파는 파종기를 이용하여 직파하였다. 경운 처리구(경운-이앙, 무논점파, 경운-건답직파)는 

로터리를 이용하여 경운하였고 무경운-건답직파 처리구는 경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경운 골 조성기를 이용하여 

약 4cm 깊이로 직파하였다. 온실가스 발생량은 3∼7일 간격으로 아크릴 챔버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GC-FID로 

분석하였고 토양 탄소함량변화는 Vario Max CN(Elementa)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담수 후 근권의 산화환원전위는 점차 감소되어 –300mV 이하로 나타났으며 이는 무경운-건답직파 재배에서 더 빠르게 

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. 담수 후 메탄발생량은 점차 증가하여 출수기 전후에 가장 높은 배출량을 보였으며 이후 점차 

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. 메탄 배출량은 경운-이앙 재배에서 가장 많았으며 무논점파, 경운건답직파, 무경운 건답직

파 순으로 감소되었다. 무논점파에서 메탄 배출량은 경운-이앙 대비 약 78%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경운 건답직파는 

49% 수준이었다. 경운-건답직파의 연 메탄 배출량은 무논점파 대비 약 40%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담수상태에서 파종한 

무논점파 처리구에서 메탄발생량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었다. 경운-건답직파와 무경운-건답직파의 연 메탄 배출량은 

각각 192.2, 89.7 CH4 kg ha-1 year-1으로 벼 직파 재배시 경운대비 무경운 재배에 의한 메탄 배출량은 약 47%의 감축효과

를 나타내었다. 경운-이앙 재배시 토양 탄소함량은 시험전 대비 14.3% 감소되었으며 1.67%로 가장 낮았고 무논점파와 

경운-건답직파 재배에서도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무경운-건답직파에서는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. 무경운-건답

직파 재배시 토양탄소함량은 토양 표면에서 약 5cm깊이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경운된 처리에서는 15cm 깊이까지 유의

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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